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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생길을 찾고서 고생하면서 가는 자가 인생길을 못 찾고 헤매고 다니는 자보다 낫다.

2. 인생길을 찾아도 인생길을 가느라 고생된다. 세상은 천국이 아니다. 세상에서 천국을 찾

지 말아라.

3. 성경에는 특히 성공한 자들만 많이 나온다. 성공한 자들을 보고 모두 성공하라고 특히 

그들을 들어 말한 것이다. 실패자들을 많이 말하면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지 모르기 때문이

다. 실패자들에 대해서는 가끔 교훈으로 말해 주었다.

4.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 다 성공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

어도 제대로 믿고 행해야 되기 때문이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성공

한 자들만 특히 많이 나온다. 실패한 자들도 엄청나게 많은데 실패한 자들에 대해 말하면 

도움이 안 되기에 안 썼다. 고로 성경에 성공한 자들이 더 많다고 비율을 따지고, 다 성공

한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믿되 제대로 믿어야 한다. 

5. 사업하는 자들 중에서도 성공하는 자는 많지 않다. 사업하여 성공한 자들만 책을 쓴다. 

실패한 자는 책을 쓰지도 않는다. 고로 책만 보고, 자기도 사업만 하면 성공하는 줄로 생각

하지 말라는 것이다.

6. 제대로 믿어야 구원에 성공한다.

7. 예수님을 믿었어도 구원 못 받고 끝난 자들이 너무 많다. 성경에 안 나온 자들이 너무 

많다. 그 시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성경에는 일부의 사람들만 나왔다. 물론 성공한 자들

도 성경에 다 기록하지 못했다.

8. 성공하려면 성공한 자, 표상자를 따라 그같이 행해야 된다.

9. 인간이 ‘영’이 없다면 무슨 재미로 살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없다면 무슨 재미

와 기쁨과 희망으로 살랴. 

10. 사람이 ‘영’에 대해 관심이 없다면 무슨 가치와 희망과 기쁨으로 살랴.

11. 세상만 사랑하며 사는 자는 ‘영’에 대해 관심이 없고 ‘영’의 존재를 안 믿어도 재미있고 

기쁘게 살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마치 열매 없는 나무가 잎사귀만 무성하게 피우는 재미와 

꽃만 피우고 마는 재미로 사는 격이다.

12. ‘영’에 대해 관심 없이 사는 자는 마치 육신이 사망의 선고를 받은 자가 남은 인생이라

도 재미있게 사는 격과 같다.



13. ‘영’에 대해 관심 없이 사는 자는 그 영이 지옥의 선고를 받고 사는 자다. 그 육과 영은 

이미 어둠 속에서 살고 있다.

14. 어둠에 사는 그 영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며 기도하고 살면, 

죽음의 선고에서 벗어나듯 사망에서 나온다.

15. 부정에 동참하지 않으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16. 지난날 내 육신이 전쟁터와 삶의 현장에서 꼭 죽을 것인데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살려 주시어 30여 번 이상을 살았다. 이와 같이 내 영혼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죽

음 속에서 살려 주시어 구원받고 살고 있다. 


